
예수님 나라의 법칙

성경말씀: 마20:17-28

배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강조했다. 이제 교회의 틀을 잡아가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 살펴본다. 예수님 나라의 첫 번째 법칙을 살펴본다.

잘못된 간구의 시작

마20:17-19 마16:18 이후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기 시작함.

16:21; 17:22 그리고 드디어 20:17-19, 이번에는 십자가와 부활까지 언급함.

마20:20-21 예수님은 십자가를 언급하는데 살로메와 요한과 야보고는 왕관을 요구하고 있음. 치맛바람

그들에게서 배울 점: 마19:27-30, 열두 왕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재판한다. 이 시점에서 이미 죽음과 

수난을 두 번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다. 십자가가 먼저임을 놓침. ★★★

잘못된 간구의 원인

마20:22 예수님의 대답, 너희가 알지 못한다. 

살로메는 영광의 길이 어려운 길인 줄 모르고 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함(행12). 요한은 밧모 섬에 유배됨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뜻을 구하며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다.

이 세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들은 세상 방식으로 하늘의 통치를 이해하고 있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자기 신하들을 다스리듯 예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이기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먼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이들의 요청은 세상적이요, 육신적이며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교만이 문제다. ★★★

루시퍼는 사14:12-15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고자 하다가 마귀로 타락함.

이제 마귀는 예수님에게 왕좌를 제시했으나 거절을 당하고(마4:8-11) 이들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자인가에 의해 결정된다(마20:23).

잘못된 간구의 결과

열 제자가 이들을 향해 분개함. 약4:1-3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마귀적이다.

예수님의 교훈

25-27 예수님의 왕국 통치 하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

이 세상의 리더십은 통하지 않는다.

28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나중에 영광을 얻는다.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가 생긴다. 

조그만 일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쓰신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 크다는 것은 위치나 권력에 달려 있지 않고 인격에 달려 있다. ★★★

내 말과 행동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 내가 올라서는가?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가?

내 말과 행동은 세상의 방식인가? 그리스도의 방식인가? 

그러므로 예수님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섬기는 것이 왕좌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과 희생을 통해 왕좌에 이르셨다. ★★★



바른 간구의 태도

하나님께 바르게 간구하려면 바르게 섬겨야 한다. 

우리가 그분과 다른 지체들을 섬긴다면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기 전에 섬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날이 가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섬기는 일을 점점 더 멀리하면 잘못된 것이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면 늘수록 우리로 인해 교회에 평안이 오는가, 분쟁이 오는가?  

★★★

우리의 기도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가?  ★★★ 문제가 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것이 더 소모되고 우리가 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되어야 바른 기도이다.

성경적 사례

바나바: 행4:32-37, 권위자 등 설명

행9장: 사울의 회심,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감(27절).

행11:19-26: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11:24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짐.  ★★★

11:25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옴.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함. ★★★

11:26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옴. ★★★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옴, 순서가 바나바 먼저(1, 2절), 1차 선교 여행 이후 2차 선교 여행 

때 둘이 갈라섬. 행15:39 이후로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음. 

바울의 사역의 기초는 바나바가 세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흥하고 우리는 쇠한다.

교회는 세상의 비즈니스 공동체가 아니다. 

남을 세워야 한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주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내가 스스로 영화롭게 되려고 하지 마라. ★★★

나의 각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  

결론

하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행복한 자요, 주님이 알아주는 자이다.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오지 마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